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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KNS뉴스통신   발행인  장  경  택

주 문

  KNS뉴스통신(KNS.TV) 2018년 1월 20일자(캡처시각)「‘구설수’ 조재범 코치·

심석희, “성추문부터 음주까지 과거 어두운 그림자” 들여다보니」라는 제목에 대

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KNS뉴스통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설수’ 조재범 코치·심석희, “성추문부터 음주까지 과거 어두운 그림자” 들여

다보니

  작성 2018.01.19 18:01

  쇼트트랙 대표님 심석희 선수와 조재범 코치의 구설수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19일 심석희 선수와 조재범 코치의 구설수가 눈길을 끌면서, 심석희 선수와 조

재범 코치의 구설수 이전 쇼트트랙 대표팀의 과거가 다시금 회자된 것.

  과거 쇼트트랙 대표팀은 성추문과 폭행, 음주 구설수로 물의를 일으켜 대중들

에게 놀라움을 안긴 바 있다.

  2016년 1월 대표팀 코치가 성추문에 휘말려 소치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사퇴

한 것.

  이후 2017년 9월에는 훈련 도중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폭행

을 가한 선수는 결국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됐다.

  하지만 불과 두 달후 11월에는 앞선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후배가 음주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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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오르게 됐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선수가 음주를 한 것으로 인해 파장이 커진 것.

  고교생임에도 지인들과 버젓이 음주를 한 것은 물론, 적지 않게 취한 상태에서 

남의 숙소를 찾아들어가는 실례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해당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 선수 학부모들이 묵고 있는 방을 

자기 방으로 착각, 들어가면서 음주 사실도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해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편 누리꾼들은 심석희 선수와 조재범 코치의 구설수를 발판삼아 전반적인 점

검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9389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쇼트트랙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그런데 제목이「‘구설수’ 조재범 코치·심석희, “성추문부터 음주까지 과거 어두

운 그림자” 들여다보니」이다. 마치 조 코치와 심 선수 사이에 성추문, 음주 등 

온갖 추문이 과거에 벌어졌다는 투이다. 

  이는 기사 내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석희·조재범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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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

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장 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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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 철

김 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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